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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유세장 여성폭행사건 책임지고 사과하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22일 충청권 선거유세 현장에서 다수의 남성 지지자들이 1인 시위를 벌
이는 젊은 여성을 둘러싼 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밀쳐 넘어뜨리는 야만적인 일이 발생했다. 
공개장소에서 거리낌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수십 년 전 과거로 돌아간 듯 착각마저 들게 
한다.

10여 명이 넘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 “선제 타격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등을 외치는 젊은 
여성에게 “계집X이”라는 욕설을 반복적으로 외쳤다. 급기야 윤후보 지지자들은 여성이 든 피켓
을 빼앗고, 몸을 강하게 밀치는가 하면 점퍼를 잡아끌고 넘어뜨리는 위험한 행동을 벌였다.

심지어 대선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에서 영상 촬영이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여성에 대한 일방적 폭
력과 비하 발언은 수분 간 이어졌다. 선거유세 현장은 후보와 국민이 만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정치적 발언을 하는 여성에 대한 무시,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없애버리는 
여성혐오가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여성폭행사건 동영상은 23일 영국 공영방송사 BBC 서울특파원의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
간으로 타전됐다. 선진국이며 문화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대통령 후보 유세현장에서 벌어
진 야만적 행태로 인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집
권하게 될 경우 펼쳐질 세상을 미리 본 것 같아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유세장에서 벌어진 욕설 및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선거 현장책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여성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의 이번 사태에 대해 끝까지 투표로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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